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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2023

년 여자월드컵 유치를 신청했다. 축구협회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남북 공동개최가 아닌 한국이 단독 개최하는것으로 신청

서를 제출했다.

1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2023

년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이었던 16일에 FIFA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했지만 

북한과 협의할 기회가 없어 한국의 단독 개최로 유치 신청서를 

꾸몄다.”라고 밝혔다.

앞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에 

2023년 여자 월드컵의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그는 지

난달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위원회 회의에서도“남북

한이 2023년 여자월드컵 공동 유치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남북 공동개최와 관련해 북한 측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유치 신청서 마감일이 돌아오면서 단

독 개최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축구협회 측은“단독 개최로 

신청서를 냈지만 추후 FIFA가 나서 북한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비드북(유치제안서)을 내야하는데 이후에도 FIFA의 

의중이 있다면 북한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여자 월드컵은 한국은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

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

개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개최지는 내년 3월 정해진다. 

대한축구협회,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

스포츠

14년 만에 그린재킷을 탈환한 타이거 우즈(미국) 

덕분에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활짝 웃었다. 

15일‘뉴스1’에 따르면 CNBC 방송은 전날 우즈

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의 후원사 나이키가 어마

어마한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광고·브랜드 컨설팅업체인 에이펙스마케팅에 따

르면 미국 CBS방송에 중계된 최종 라운드에서 나

이키가 상표 노출로 올린 이익은 약 2,254만달러에 

달한다. 최종 라운드에서 우즈는 나이키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셔츠, 바지,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당일 오후 나이키 웹사이트에선 타

이거 우즈의 이름이 새겨진 일부 남성복과 액세서

리가 품절되는 일도 벌어졌다. 

우여곡절을 딛고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마스터

스 우승,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 만에 메이저 대

회 우승이라는 감동의 스토리를 우즈가 적어내면

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시즌 세 번째 등판에서 부

상을 당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몸상태 점검에 들어가면서 한인들 가운데에는 메

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규정에 대한 궁금해 하는 사

람들이 많다.

16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리그

와 하키, 풋볼 등에서는 부상자 명단이라는 제도

를 통해 팀 로스터를 관리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해까지 부상자 명단을 DL(Disabled List)로 표

기했지만 장애를 뜻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바꾸기 

위해 이번 시즌부터는 명칭을 IL(Injuired List)로 변

경했다.

부상자 명단은 메이저리그의 선수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이저리그는 25인과 40인 로

스터가 있다. 각 구단은 40인 로스터 안에서 25명

의 선수를 뽑아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시킨다.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4차

례 보내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상실하게 되

우즈 덕분에 ‘대박’난 기업과 개인

류현진 부상을 계기로 알아본
MLB ‘부상자 명단’ 제도

나이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타이거우즈: 똑

같은 꿈’이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각종 소셜미

디어에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나이키는 1996

년 프로에 데뷔한 우즈와 5년 4,000만달러에 계약

한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골프 황제’우즈의 올해 마스터스 우승에 8

만 5000 달러를 걸어 127만 5000 달러를 받은 사

람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 사는 남성 제

임스 아두치 시(39)는 1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

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스포츠 베팅에 돈을 건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우즈가 우승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고 거액을 베팅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기록적인 면은 잘 모르지만, 우즈가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반드시 메이저 우승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아두치는 주택 담보 대출 등 

은행 빚이 만만치 않게 있고 심지어 집에 케이블 

TV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중계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기 문에 구단은 IL로 등록해 메이저리그 신분을 유

지킨다.

부상자 명단은 10일과 60일 두 종류가 있다. 가

벼운 부상을 당한 선수는 10일짜리 부상자 명단

에 등록해 재활 훈련을 한다. 10일짜리 IL에 오르

면 25인 로스터에선 빠지지만 40인 로스터엔 그

대로 남는다. 이 기간 동안 구단은 40인 로스터에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를 콜업해 25인 로스터에 포

함시킨다. 60일 부상자 명단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큰 부상이나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등재된다. 60

일 부상자 명단에 등록 된 선수는 40인 로스터에

서 제외된다. 부상 회복이 더디면 기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부상자 명단 제도의 장점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 

로스터에서 제외돼도 FA 자격 취득 일수와 연봉에

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단은 

부상 당한 선수를 IL에 올려 리그 운영에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선수의 충분한 회복도 도울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